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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
설계로 J지역 소재 3학년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총 120명의 간호대학생들로, 실험군 60명, 대조군 6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군은 6주간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
의 고용가능성(t=-2.31, p=.023), 진로탐색행동(t=-3.05, p=.003)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t=-.87, p=.38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은 간
호대학생들의 교육에 유용하므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용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호대학생, 시뮬레이션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employabi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of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A total of 120 
nursing students located in J provinces, 60 studen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60 students for the 
control group. Study participants were a third-year student at college of nursing studen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study for 6 week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significantly improved employability(t=-2.31, p=.023)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t=-3.05, p=.003) of nursing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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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in the decision-making self-efficacy(t=-.87, p=.387). In conclusion,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it is useful for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areer exploration behavio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mployability, Nursing 
student, Simula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직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간호대
학생들은 간호지식을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 습득
된 이론적 근거와 판단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간
호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육에 참여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임상현장에서
의 상황은 강화된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의식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간호수행은 제한적이며, 간
호학과의 신설과 증원에 따른 간호단위별 실습인
원의 초과 등으로 인해 질적인 임상실습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 이에 임상실습교육
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임상현장과 
유사하게 재현한 실습환경에서 간호중재를 수행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의 효율성이 인
정받고 있다[2].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의 장점은 
인체와 유사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고충
실도(high fidelity) 인체모형을 대상으로 술기뿐
만 아니라, 대상자와 치료적인 의사소통 같은 비
술기적인 간호활동도 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임상
사례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에 학생들은 
간호업무에 대한 실제감을 높게 체험한다는 것이
다[2]. 또한 일련의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으로 진
행되는 디브리핑을 통해 간호문제에 대한 학생들
의 분석력 향상과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
해서 요구되는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실무
능력 함양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의 긍
정적인 효과로 입증되고 있는 바이다[3].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은 훈련이나 개발을 
통하여 개인이 고용될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일컫
는 말로서, 현실의 이해를 선행하며 개인이 기술
과 자질을 통하여 고용을 획득하고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자신과 직장 및 지역사회 경제
를 이롭게 하는 일련의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4].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들은 폐지하고, 평등한 기회보장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5]. 이러한 경향은 간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대
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어, 취업을 준
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
구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문 전
공자들과는 달리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기
에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볼 기회가 적
고, 입학 후에는 안정적인 취업보장으로 인해 졸
업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신의 적
성이나 전공의 특성, 취업, 진로 등을 고민하게 
된다[6]. 또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진로와 취업에 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취업은 결과적으로 실무현장에 대한 부적응과 조
기이탈 현상으로 나타난다[7]. 이로 인해 의료현
장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야기되며, 매년 약 
17,000명 이상의 간호면허증 신규취득자들이 생
성됨에도 불구하고[8], 의료기관 활동자는 전체 
면허소지자의 49.6%뿐이며, 활용되지 않는 면허
증이 상당수로 의료인력이 적절하게 순환되지 못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9]. 따라
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취업지
원과 같은 구직역량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진화
하는 직업적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하고 자신의 고용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판단
을 할 수 있는 신념과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
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취업 및 직업전
환, 고용유지, 고용진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4]. 재취업 및 직업전환 관련 연구는 실업자
나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특
성과 전환학습수준,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자신감 
개발과 능력향상을 통해 직업적 재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고[10], 고용유지에 관한 연구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고용지속 경쟁력을 높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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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조직몰입, 이직의도, 경력성장기회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고
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고 조직
몰입과 업무수행도가 높아져서 구성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산업체에도 유
익하다[11][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노
동시장 신규진입을 위한 관점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전공몰입, 자기주도성, 진로결정수준 등
과의 관련성 및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13][14].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고용가
능성의 인식 수준도 높고,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
식할수록 진로탐색행동 또한 활발히 수행하였으
며[13], 학습지속 의향이나 학습몰입 수준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고용가능
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는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며, 이러한 특성이 고용목표를 계획하고 달
성하려는 의지를 형성하여 고용과 관련된 과제수
행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몰입 또한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요인이며[16], 자기효능감, 대학만족도, 전공만
족도, 취업준비여부,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
그램 참여경험 등의 특성에 따라 고용가능성의 
수준차이가 나타났다[15][16].
  한편, 취업성과, 직장에서의 적응력 향상 및 이
직률의 감소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인으로 알려
진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17].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준
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될 수 있으나, 진
로탐색행동은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을 위하여 자
신의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직업의 조
건과 직업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주로 진로목표 설정을 위한 활
동인데 반해, 진로준비행동은 다소 포괄적인 개념
으로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준
비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취업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
구에 의하면, 저학년 때부터 일찍이 탐색을 통해 
자신의 직업관 및 전공에 대한 확신과 목표가 형
성될수록 무분별한 스펙을 쌓는 행위들은 자제되
며, 구체적이고 성실한 탐색과정을 통해 취업성과
의 유의미한 결과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9]. 이에 진로탐색행동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해보는 것
이 필요하며,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고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적극적이었고[20], 진로
탐색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의사
결정 유형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연구
에 따라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합리적 의
사결정 유형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1].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비교적 높은 
취업률에 비해 진로에 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편이며,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거나, 자신의 적성
분야를 고려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급여나 업무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특히 졸
업예정자의 80% 이상이 병원 간호사로 취업하려
는 획일화된 계획과, 이직을 염두에 둔 간호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로 보고되고 있다[22]. 이에 대학에서는 입
학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적성에 부합
한 진로를 탐색하여, 조기에 직업적 목표를 설정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필요하
다. 
  자기효능감은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 중 정의적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목표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 등을 좌우할 수 있으
며,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업
진입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3]. 
Hackett과 Betz[24]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으며, 이
는 진로발달과정에서 강력한 변인이고, 진로선택, 
진로행동 그리고 불확실한 경험이나 장애물에 부
딪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24].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로
미결정[25], 진로장벽[26] 등과는 부적상관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한 탐색 및 준비행동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은 저학년부터 포
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7]. 
  간호대학생에게는 신중한 고민과 탐색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확고한 직업에 대한 신념과 자
신감을 형성하며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고용가능
성에 관한 인지와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이 요
구된다. 이는 추후 직장인으로서의 삶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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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E1, C1: Experimental group Pretest, Control group Pretest

E2, C2: Experimental group Posttest, Control group Posttest

X :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Table 1. Research design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
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진로탐
색행동 또한 진로개발프로그램[28]과 진로탐색프
로그램[29]을 제공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
구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시뮬
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시뮬레이션기반 실습
교육이 임상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시나리오에 의
해 운영된다는 것과 학생들이 실제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간호중재 및 대상자 교육을 직
접 수행해봄으로써 실제적인 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을 통해 
직업적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점 등[2]에 착
안하여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의 고
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 결과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심혈관계 대상자와 호흡기 
감염병 대상자 간호를 주제로 한 시뮬레이션 모
듈을 개발한 후, 이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1.3.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점수
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탐색행동 점

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
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
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로 실험군에게는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
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강의식 교육을 제공
하였다[Table 1]. 본 연구는 3학년 대상의 비교과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정규수업을 마친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
호학과 3학년 학생들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120명이었다. 연구의 참여
자들은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에는 노출된 적
이 없었던 학생들로 성인간호학 교과목 중 심혈
관계 대상자 간호와 호흡기계 대상자 간호를 학
습하였고, 임상현장실습을 이수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참여자 공모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관한 설명과 
실험도중에도 참여포기 등 연구대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참여동의서에 자율
적으로 서명한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을 위해 난수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배정하였고, 학생
들은 본인이 어느 집단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도
록 요일과 시뮬레이션 실습시간을 다르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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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로 오전과 오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본수 확정에 대한 근거는 Cohen[30]의 공식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5
로 계산한 결과, 각각의 집단에 51명씩이 필요하
였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6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불성실한 설문지 작
성과 중도탈락한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아 실험군 
60명, 대조군 60명, 총 120명의 자료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준비, 학습
자 준비, 시나리오 구성, 타당도 검증, 주차별 교
육 및 운영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2.3.1.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준비
  연구자는 2009년부터 한국의료시뮬레이션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주체하
는 각종 시뮬레이션 세미나 및 연수에 참석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이수하였고, 대학에서 시뮬레
이션을 활용한 통합실습 교과목을 10년여 동안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시뮬레이션기반 실
습교육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
다. 연구보조자는 2인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보조자 1인은 ‘시뮬레이션 코디네이터 과정’
을 이수하고,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Operator 
역할을 3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보
조자 1인은 주로 학생들의 실습관련 업무와 핵심
술기 지도에 조력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3차
례 5시간 동안 토의 및 모의훈련을 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2.3.2. 학습자 준비
  사전학습과 술기연습의 진행일정에 대해 공지
한 다음, 실험군 60명을 5인/팀으로 조직하였으
며, 최종 12팀에게는 팀 간 비밀유지를 위한 서
약서를 받았다. 역할은 간호사 3인, 의사 1인, 기
록자 1인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2.3.3. 시나리오 구성 
  모듈Ⅰ 프로그램은 응급실을 배경으로 흉통, 
호흡곤란, 가슴부위 조임, 오심/구토, 소화불량, 
식은땀을 흘리며 보호자와 내원한 대상자를 사정
하고, 검사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약물 투여, 기도삽관을 실시하는 내용
으로 구성되었다. 

모듈Ⅱ 프로그램은 7일 전 중동을 방문한 이력을 
가진 대상자가 고열, 호흡곤란, 기침, 객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고, 1차 
MERS-CoV(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airus)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격
리상태에서 2차 MERS-CoV 검사결과를 기다리
고 있는 대상자로서 고열간호, 산소요법,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법, 폐기물 관리, 환자교육, 불안
간호 등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2.3.4. 타당도 검증
  본 연구자가 구성한 시나리오는 대학병원 수간
호사 1인, 감염내과 전문의 1인, 성인간호학 교수 
1인이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학습목표, 운영시간, 평가 체크리
스트 내용, 임상사례의 유사성, 디브리핑의 적절
성 등에 대한 검토를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적절하다’ 4점에서 ‘매
우 적절하지 않다’ 1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전문가 3인으로부터 측정된 CVI는 0.9이었
다. 전문가들은 세부 시나리오에 대해 모듈Ⅰ 프
로그램은 응급실로 내원한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보호자를 통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도록 자문하였
고, 모듈Ⅱ 프로그램에서는 운영시간을 30분 이
내에서 20분 이내로 조정하고, 입원한 대상자의 
고열상태가 2일째 지속되고 있음을 추가하라는 
자문을 받고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2.3.5. 주차별 교육 및 운영내용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은 6주 동안 총 2개의 
모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주차
는 사전조사 및 학습목표, 시뮬레이션 실습실 및 
SimMan 소개, 물품위치, 기계작동 및 다룰 때 
주의사항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2주차
는 모듈Ⅰ(심근경색 대상자 간호) 프로그램의 사
전학습으로 심근경색의 병태생리, 진단검사, 투
약,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심전도에 대한 이론강
의를 120분 동안 진행하였고, 팀별로 배포된 시
나리오의 분석과정을 통해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진단, 간호중재 및 핵심술기를 도출한 후 심
폐소생술, 심전도 측정 및 모니터링, 산소요법, 
산소포화도 측정, 정맥주사요법 등의 술기연습을 
120분간 실시하였다. 3주차는 실험처치를 하였으
며, 실험군 12팀이 각각 SimMan을 대상으로 약 
15～20분 이내로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간호사 
3인, 의사 1인, 기록자 1인의 역할을 맡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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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심근경색 대상자 간호중재를 하였고, 실습을 
마친 학생들은 연구보조자의 안내에 따라 디브리
핑 전용공간에서 자신들의 녹화영상을 보면서 2
팀씩 디브리핑을 하는데 약 45분 정도 소요되었
다. 4주차는 모듈Ⅱ(호흡기 감염병 대상자 간호) 
프로그램으로 호흡기 감염병의 정의, 종류, 추세, 
감염예방 표준주의 지침, 진단검사 등에 대해 이
론강의와 배포된 시나리오 개요를 분석하여 간호
과정을 적용한 결과를 팀별로 공유하도록 하였으
며, 개인보호장비 착용, 산소요법, 심전도 측정 
및 모니터링, 정맥주사요법, Infusion pump 사용, 
폐기물 관리 등의 술기를 연습하였다. 5주차는 
실험처치를 실시하였고, 실험군 12팀이 차례대로 
SimMan을 대상으로 약 15～20분 이내로 시뮬레
이션 실습실에서 호흡기 감염병 대상자 간호중재
를 마치고 디브리핑을 하였다. 마지막 6주차에는 
사후조사 및 자아성찰일지를 제출하고, 본 프로그
램을 종료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을 위해 6주 동
안 약 28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며, 단계별 소요된 
시간과 교육내용은 [Table 2]와 같다. 

2.4. 실험처지

  2.4.1. 사전조사 
  1주차는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를 실시
하였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일반적 특성 및 본 
연구의 변수인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이후 시뮬
레이션기반 교육에 관해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과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모듈에 대한 학습목
표, 사전학습 등을 설명하였으며, 60분정도 소요
되었다.

  2.4.2. 사전학습
  사전학습은 2주차와 4주차에 실험군에게는 월
요일, 수요일에 대조군에게는 화요일, 목요일에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각각 120
분씩 소요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모듈Ⅰ의 심근경
색의 병태생리, 진단검사, 응급약물, 심폐소생술, 
제세동, 심전도에 대한 이해, 모듈Ⅱ는 호흡기 감
염병의 정의, 종류, 추세, 감염예방 표준주의 지
침, 진단검사 등의 내용을 파워 포인트, 유인물, 
동영상 매체 등을 활용한 강의를 제공하였으며, 
술기연습은 팀별로 실시하였다. 
 

  2.4.3. 실험군 중재
  3주차에 실험군은 모듈Ⅰ프로그램을 수행하였
다. 이 모듈에는 흉통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응급
실에 내원하여 검사 도중 심정지 상태로 진행되
어 산소요법, 응급약물, 심폐소생술, 제세동, 기도
삽관 등의 간호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5주차에 
실험군은 모듈Ⅱ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이 모
듈의 시나리오는 중동에 다녀 온지 7일 된 대상
자가 고열과 객담, 기침, 오심,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한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격리보호
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착용법과 진단검사, 고열간
호, 투약, 폐기물 관리, 격리원칙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각 모듈은 실험군 12팀
이 월요일 4팀, 화요일 4팀, 수요일 4팀씩 진행
되었다. 연구자는 평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평
가를 하였고, 디브리핑은 프로그램을 마칠 때마다 
2팀씩 녹화영상 확인, 평가 체크리스트 및 디브
리핑 리스트를 포함하여 구두 디브리핑을 약 45
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과
다한 개입 및 비판적 언행을 최소화 하였다. 디
브리핑은 성찰, 분석, 적용단계로 진행하였고, 성
찰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기반 실습에 대해 개인
이 경험한 감정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분석단계에
서는 어렵거나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공유하였으
며, 적용단계에서는 간호중재에 따른 결과를 판단
해보고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점, 임상현장에서
의 적용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2.4.4. 대조군 중재
  3주차에 대조군에게 실시한 교육은 심근경색 
대상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배포한 후 12개 팀으
로 나누어서 제공된 시나리오를 분석하도록 하였
다. 이후 대조군에게 대상자에 대한 사정, 간호진
단, 간호중재, 핵심술기 등을 도출하게 한 다음, 
발표와 토의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5주차
에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였고, 이후 3주차와 동일한 단계로 발표와 
토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목요
일에 강의 및 시나리오 분석, 간호과정 발표와 
토의를 120분간 실시하였다

  2.4.5.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실험군의 경우, 사전조사, 이론교
육, 모듈Ⅰ, Ⅱ 프로그램을 수행한 6주차에 이루
어졌으며, 대조군의 경우에도 사전조사, 이론교   
 



Vol. 36, No. 3 (2019)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7

- 715 -

Table 2. Conten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Week Phase Group Contents Time Method

1 Introduction
Exp.
Cont.

1. Research description and agreement
2. Pre-test
  (General characteristics, Employabi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 Orientation for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60min Lecture

2

Development

Exp.
Cont.

1. Precedent learning for myocardial infarction
  (pathophysiology, assessment, diagnostic test,      
   medical  treatment, nursing intervention)
2. Core nursing skills education
   (CPR, EKG monitoring, oxygen therapy, apply 

the pulse-oximeter, using the defibrillator, 
intubation management, medication)

240min

Lecture,
Discussion,

Team 
teaching,
Practice

3

Exp.

1. Scenario performance with module 1 program
  (1team/5person/15~20minutes) × 12team
2. Role at performance
  (2 Nurse, 1 Physician, 1 Recorder)
3. Debriefing
  (2team/45min) × 6team

450min
Practice,

Discussion

Cont.
1. Discussion with module 1 program
  (12team/120min)
2. Drawing up Nursing Process based on scenario

120min
Discussion,

Team 
teaching,

4
Exp.
Cont

1. Precedent learning for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Standard precaution for infection control, 
causative factor, principle of isolation, diagnostic 
test, nursing intervention)

2. Core nursing skills educati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xygen therapy,   
  EKG monitoring, medication, infusion pump)

240min

Lecture,
Discussion,

Team 
teaching,
Practice

5

Exp.

1. Scenario performance with module Ⅱ program
  (1team/5person/15～20minutes) × 12team
2. Role at performance
  (2 Nurse, 1 Physician, 1 Recorder)
3. Debriefing
  (2team/45min) × 6team

450min
Practice,
Discussion

Cont.
1. Discussion with module Ⅱ program
  (12team/120min)
2. Drawing up Nursing Process based on scenario

120min
Discussion,

Team 
teaching,

6 Conclusion
Exp.
Cont.

1. Post-test
  (Employabi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0min Explana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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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토의수업을 마치고, 6주차에 진행되었다. 사
후조사는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등의 설문지를 약 10분 동안 작성하였
다. 실험군은 각각의 모듈을 수행한 후 개별적으
로 작성한 자아성찰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참
여자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 후 프로그
램을 종료하였다.

2.5.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고용가능성 
20문항, 진로탐색행동 28문항,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25문항으로 총 7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5.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5문항으로 성별, 연령, 수업참
여도, 전공만족도 및 지원동기 등으로 구성되었
다.

  2.5.2.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Oh와 Yoo[31]가 개발한 도구를 
Kang[3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도구는 4개 영역의 총 20개 문항으로 
직업정보(3문항), 정신건강(3문항), 구직기술(5문
항), 구직대응성(9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부
여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고용을 획득・
유지하고 직업적 성공이 가능하도록 개인에게 요
구되는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 .84~.93이었고, 본 연구
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 .940이었다. 

  2.5.3.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Choi[33]가 개발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 영역의 총 28개 문항으
로 직업탐색(16문항), 자기탐색(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
록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
하려는 행동성향이 놓고 각종 매체나 체험 등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을 활발히 수행함
을 의미한다. Choi[33]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 .85~.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

적 신뢰도 Cronbach's α = .938이었다. 

  2.5.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34]가 
개발한 도구를 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Lee[35]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5개 영역의 총 25개 문항으로 자기평가(5문
항), 정보수집(5문항), 목표설정(5문항), 진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로 구성되어,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Taylor와 Betz[34]의 연
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 .73~.83이
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 
.933이었다. 

2.6.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8월 27일부
터 10월 5일(6주간)까지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
기로 동의한 대상자 중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
한 후 설문지를 이용한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연구의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조사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육을 마친 후 연구대상자의 고용가능
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설문을 
실시하였다. 

2.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
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
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2.8.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설
명을 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
리도 있으며, 설문작성 도중에라도 참여의사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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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otal

(n=120)
Exp.

(n=60)
Cont.
(n=60) χ2 

or t
p

M±SD/n(%) M±SD/n(%) M±SD/n(%)

Gender
Female 102(85.0) 47(78.3) 55(91.7)
Male 18(15.0) 13(21.7) 5(8.3)

Age 22.95±6.29 23.60±4.19 22.30±7.84 -1.13 .260

Participation 
in class

Very active 7(5.8) 4(6.7) 3(5.0)

-2.96 .162
Active 38(31.7) 22(36.7) 16(26.7)
So-so 57(47.5) 33(55.0) 24(40.0)
Passive 16(13.3) 1(1.6) 15(25.0)
Very passive 2(1.7) 0(0.0) 2(3.3)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21(17.5) 7(11.7) 14(23.3)

2.14 .637
Satisfied 42(35.0) 21(35.0) 21(35.0)
So-so 49(40.8) 26(43.3) 23(38.3)
Dissatisfied 5(4.2) 3(5.0) 2(3.4)
Very dissatisfied 3(2.5) 3(5.0) 0(0.0)

Course
motive

High school record 5(4.2) 3(5.0) 2(3.3)

2.83 .111

Recommendation of family 27(22.5) 18(30.0) 9(15.0)
High employment in Korea 44(36.7) 22(36.7) 22(36.7)
Aptitude or interest 35(29.2) 16(26.7) 19(31.7)
Working abroad 5(4.2) 1(1.6) 4(6.7)
Others 4(3.2) 0(0.0) 4(6.7)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characteristic                                    (N=120)

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참
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부호화하여 연
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윤리적 부분
을 고려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조군에게는 모든 
연구가 끝난 후 실험군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공지하였으나, 프로그
램 종료 후 참여한 대상자는 없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변수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20명으로 실험군 60명, 대조군 60명이었다. 성
별은 여학생이 102명(85%), 남학생이 18명(15%)
이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실험군 23.60±4.19

세, 대조군 22.30±7.84세이었다. 수업에 대한 참
여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보통’이 33명(55%), 대
조군의 경우에도 24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실험군은 ‘보통’이 26명
(43.3%), 대조군도 ‘보통’이 23명(38.3%)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학과지원 동기는 ‘국내에서의 
취업의 용이성’ 이 가장 높았으며, 실험군과 대조
군의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22명(36.7%)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결과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은 동질하였다.

3.2.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인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함
을 확인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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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characteristic                                    (N=120)

Variable
Exp.(n=60) Cont.(n=60)

χ2 or t p
Mean±SD Mean±SD

Employability 3.53±.57 3.49±.58 -.36 .983

Career exploration 
behavior

3.16±.63 3.19±.68 .27 .517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70±.53 3.58±.49 -1.28 .425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5. Effects of the simulation-based practice education on employabi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20)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Employability
Exp.(n=60) 3.53±.57 3.95±.59 .44±.63

-2.31 .023
Cont.(n=60) 3.49±.58 3.68±.65 .07±.72

Career
exploration behavior

Exp.(n=60) 3.16±.63 3.60±.71 .42±.57
-3.05 .003

Cont.(n=60) 3.19±.68 3.25±.71 .19±.52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xp.(n=60) 3.70±.53 3.94±.62 .24±.58
-.87 .387

Cont.(n=60) 3.58±.49 3.74±.63 .16±.45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3.3. 연구가설 검정

  3.3.1. 제 1가설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점수가 높을 것이
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
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고용가능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사전 3.53±.57점, 사
후 3.95±.59점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사전 
3.49±.58점, 사후 3.68±.65점으로, 두 집단 간
의 점수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어(t=-2.31, p=.023)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3.2. 제 2가설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탐색행동 점수가 높을 것이
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
조군의 진로탐색행동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
에서는 사전 3.16±.63점, 사후 3.60±.71점이었
고, 대조군에서는 사전 3.19±.68점, 사후 
3.25±.71점으로, 두 집단 간의 점수변화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3.05, 
p=.003)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3.3. 제 3가설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
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시뮬레이
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를 분석
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사전 3.70±.53점, 사후 
3.94±.62점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사전 3.58±.49
점, 사후 3.74±.63점으로, 두 집단 간의 점수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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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7) 가설 3은 기각되었다.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
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군에게 제공된 시
뮬레이션 모듈은 심근경색 대상자 간호와 호흡기 
감염병 대상자 간호로 구성되어, 총 6주간 진행
되었으며, 대조군에게는 시뮬레이션 실습을 제외
하고 실험군과 동일한 이론강의와 토론식 수업으
로 교육을 제공하였다. 이에 시뮬레이션기반 실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 고용가능성과 진로탐색행동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여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실험처지 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시뮬레이션기반 실
습교육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 및 시사점
을 논의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Bloom[36]의 교육목표 분류에 의해 시뮬
레이션 간호교육 연구성과를 분석하면 본 연구는 
심동적, 정의적 영역에 해당된다. 현재 시뮬레이
션을 활용한 교육이 다양한 교과목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특히 심동적 영역의 교육효과가 두르러짐을 알 
수 있으나, 정의적 영역의 효과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의적 특성의 경우 단기간의 교
육을 통해 변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시
뮬레이션 교육의 효과평가로 적절한지에 대한 신
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교육목적에 적합한 시뮬레
이션 교육중재를 적용하고 적절한 피드백이 포함
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또한 연구계
획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37]. 선행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의 연구대상, 연
구설계, 시뮬레이션 방법, 적용과목, 교육목표 분
류에 따른 영역의 효과 크기, 측정변수 및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성과 영역별 분류에 따른 적절한 연구기간 
설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확립되지 않았고, 주
로 연구자의 직관적인 설계에 의존하여 교육중재

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
다[37][3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6주간의 
운영기간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최소 몇 분의 교육제공과 더불어 즉각적인 
시뮬레이션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부터,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 볼 때 추후 시뮬레이
션기반 간호중재 연구에 대한 수월성을 증진시키
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문헌들의 
메타분석 및 체계적인 고찰에 대한 필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지식, 임상수
행능력 및 자기효능감[39], 자신감 및 비판적 사
고성향[40], 목표몰입과 문제해결능력[41] 등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 후 유의미하게 향
상되었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학생들
의 고용가능성이 증가하였던 결과를 유추하자면, 
Yorke와 Knight[42]가 제시한 고용가능성의 구성
요소를 통해 일부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고용가능성의 첫 번째 요소로는 ‘이해’로서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실제적인 현실세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기술’이며, 실무처
리 과정이 전후 배경상황에 있어서 요구되는 능
숙한 실무처리 역량과 세 번째는 다양한 개인적 
자질과 속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로는 학습에 관한 자기성찰, 자기조
절 능력 등을 포함하여 배운 것을 행동에 반영하
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이 임상현장과 유사하게 재현된 환경에
서 학생들은 임상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로
서 가상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받고 간호지식과 
실무역량을 통합한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자신감의 
향상은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이며,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수행능력과 그 결과에 대
해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
뮬레이션 디브리핑은 학생들의 메타인지 향상에
도 도모했을 것으로 추측되어, 본 연구결과의 해
석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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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인식은 학생인 경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과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시
기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진로나 취업에 대한 탐색과 준
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입학과 동시에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이, 학년이 높을수록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개인특성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3].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차
원에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집중하고 있
으며, 대학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로개발 및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 취업시장은 간호인력 부족사태로 
인해 예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간호학
과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속칭 인기
학과로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학생들에게
는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역기능
적 측면에서는 내․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노동시장
의 생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경력개발이 선행
되지 않는다면 ‘평생직업’을 추구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
든 진로단계에 걸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환경 
내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통합된 형태
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을 유지하거나 
취하기 위한 인식을 향상시킨 것은 확인하였으나, 
실증적으로 영향요인 및 하위영역의 인과적 관계
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기에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증가되는 효
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oon과 Lee[4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정도 2.39
점, Lee와 Kim[45]의 2.70점과 Choi 등[46]의 
남자간호대학생 2.75점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실험처지 전 실험군 3.19점, 대조군 3.1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보다 최근에 이르러 간
호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 점수가 높아지는 경
향이며, 의료기관의 양적증가에 따른 간호학과의 
취업은 일정수준 보장은 되지만, 학생들이 취업하
기를 희망하는 병원의 수요는 제한적이며, 임상간

호사 이외도 의료계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 학생
들은 자신과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의 적극성과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유지
되어야 하며,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3학년보
다는 4학년에서, 취업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Lee와 
Kim[47]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은 학생들
의 진로탐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학년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및 난이도를 고려한 프로그
램 제공은 추후 대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근무부
서를 선택하고, 직장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들의 진로탐색행동의 증가에 기여한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교육에 관한 효과는 선행연구의 부족으
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학생들에게 제공
되는 학과의 물리적인 시설 및 환경, 최신의 실
습장비, 교수들과의 유연한 유대관계 및 전문적인 
지식제공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품질이 높을수
록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진
로탐색행동도 증가되었던 Kim[48]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며, 시뮬레이션 교육 
후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증가되었던 선행
연구[49]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들의 진로탐색행
동 정도가 상승한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시뮬레이션 교육은 최신의 실습장비로 구성된 환
경에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팀원들과 지속적
인 토의과정을 통해 간호문제 해결에 접근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호지식의 공유는 학생들
의 전공에 대한 만족과 이해를 증가시켜 진로탐
색행동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유추해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승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Kim[50]의 3.57점과 Hwang 등[6]의 3.68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 Oh[51]의 연구에서는 3.46점으로 본 연
구대상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진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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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상승한 Lim[52]과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
생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에 필
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
과 자신감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
으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인해 일
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Kim과 Kang[53]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
나, 학생들 개개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된 
유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효능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기반 실습
교육이 고용가능성,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결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
은 간호대학생들의 고용가능성과 진로탐색행동의 
촉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질적
인 실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기반 
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다
수 입증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졸업학년이 되기도 전 실시하는 시뮬레이
션 교육은 학생 자신의 직업적 인식의 함양과 진
로목표 달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
에 도달해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를 미래 일자리 변화전망’에 의하면 인공지능
(AI)으로 인해 2020년까지 기존 일자리 소멸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은 직업군에 대한 급
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4]. 이러한 변화가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으
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즉 빅데이터, ICT, 
모바일기기 등과의 융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의료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며, 
환자 개인별 맞춤형 또는 개인화 의료서비스 제
공 등이 보건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의료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역할과 영역에 
대한 개념은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55]. 이에 따라 간호업무의 성격과 방식은 기존
의 형태와는 상이할 것이다. 즉 빅 데이터와 인
공지능의 관리자 및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수명연
장에 따른 만성질환과 장기간의 건강관리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은 강화될 것이며, 일
부연구에서는 의사들로부터 업무위임 현상이 발
생되어 간호업무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55]. 또한 초정밀의료가 발달함에 따라 
간호사들은 개인맞춤 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전
문지식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56].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조만간 도래하는 미
래의 변혁을 예상하며, 자신들의 진로를 좀 더 
다양하고, 큰 관점에서 직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학생 개개인은 
취업의 용이성에 안주하지 않고 저학년부터 전공
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
는 적극적인 준비와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영역
의 시뮬레이션 모듈개발과 적용을 통한 실습교육
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에 노출되지 않았던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 12팀과 
대조군 12팀에게 6주간 각각 시뮬레이션 실습과 
전통적인 이론강의만을 제공한 후 두 집단에게 
조사 변인을 비교한 결과, 첫째,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고용가능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
정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점수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2.31, p=.023)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둘째,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
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탐색행동 점수가 높
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점수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어(t=-3.05, p=.003)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시뮬레이션기반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
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
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점수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t=-.87, p=.387)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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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간호대학생
의 일반적인 특성변인들과 하위영역을 포함하여 
각각의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연구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시뮬레
이션 모듈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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